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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일—11월 9일 

타데우스 로팍
서울 포트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22-1(포트힐 빌딩), 2층

션 스컬리
소울(Soul)

Press Release

션 스컬리, 랜드라인 드리프팅(Landline Drifting), 2024. 
알루미늄에 유채. 152.4 x 134.6 cm (60 x 53 in).

타데우스 로팍 서울은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아일랜드 
출신 작가 션 스컬리의 개인전 ⟪소울⟫을 개최한다. 아일랜드 
특유의 언어유희 전통을 바탕으로 작품이 지닌 영혼과 전시가 
개최되는 도시를 동시에 함의하는 본 전시는 작가가 꾸준히 
지속해 온 연작 〈월 오브 라이트(Wall of Light)〉와 〈랜드라인
(Landline)〉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인다. 이에 대해 작가는 
‘영혼(soul)은 당신의 영성(spirit)을 뜻한다. 당신이 가진 것, 
진정으로 소유한 것은 영혼뿐이다. 신체를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은 빌려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션 스컬리는 선과 블록 모티프를 주축으로 추상 탐구를 
전개해 왔는데, 본 전시는 작가 작품 세계의 근간이자 그의 
예술적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온 ‘장소’의 개념에 

주목한다. 철회색조의 차분한 팔레트가 눈에 띄는 신작 회화 
⟨켄티시 타운 블루 레드(Kentish Town Blue Red)⟩(2024)는 
⟨월 오브 라이트⟩ 연작에 속하는 작품으로 음울한 도시 풍경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최근 런던 켄티시 타운으로 거처를 옮긴 
작가의 주변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스컬리는 이번 신작이 도시의 환경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에서 
특정 순간에 포착되는 대기를 화폭에 담고자 몰두했던 영국의 
풍경화가 존 컨스터블(John Constable)이 구현하는 ‘정밀한 
빛’ 표현으로부터 지대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작가는 
컨스터블의 목가적인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어둠과 빛의 
상호작용과 강렬한 대비 표현을 자신만의 고유한 추상 문법으로 
재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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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알루미늄, 린넨 위에 켜켜이 쌓이는 파랑, 빨강, 초록, 
보라의 선과 색채 블록은 화면 안에서 상호 작용을 이루며 
은은한 광채를 품는데, 이는 유럽의 전통 풍경화뿐만 아니라 
방대한 미술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 구축된 작가의 
작품 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작가는 ‘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상충되어 온 두 가지, 즉 논리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을 통합하는 작업을 전개한다’고 말한다. 

색채를 조합하고 그의 미묘한 차이를 활용함으로 구현되는 
작가 특유의 빛 표현은 그가 멕시코 유카탄(Yucatán)주에서 
마주했던 마야 성벽에 비친 빛, 그리고 그것이 고대 돌담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에 영감을 
받아 제작된 연작 ⟨월 오브 라이트⟩에서 그 정수를 확인할 수 
있다. 수평과 수직을 축으로 불규칙하고 어긋나듯 배열된 색채 
블록은 마치 벽 틈새로 빠져나오는 빛을 연상시킨다. 한편, 
붓놀림의 층위가 두드러지는 근작에서는 점차 자유로워지고, 
보다 과감해진 작가의 표현적인 붓놀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스컬리는 회화의 본질과 과정을 가시화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는 찰나적인 빛의 특성을 포착하는데, 이에 대해 독일 
미술 평론가 한스-요아힘 뮐러(Hans-Joachim Müller)는 
‘그의 그림은 각각 고유한 대기와 감정적 형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황록색과 장밋빛 분홍 색조 옆으로 마치 노란 햇살이 
내리듯 구성된 ⟨월 런던 그린(Wall London Green)⟩(2024)이 
마치 여름날의 따뜻한 빛을 연상시킨다면, ⟨켄티시 타운 블루 
레드⟩(2024)는 청색과 붉은빛의 색조 블록 사이로 복숭아와 
오렌지 빛깔이 뭉근하게 피어오르며 마치 그을린 석양을 
떠올리게 한다. 

본 전시에서 선보이는 신작 회화 연작 ⟨랜드라인⟩은 작곡 
기법인 음렬주의로부터 영감을 받아 출발되었다. 작가는 음, 
음색, 리듬과 같은 음악적 요소들을 나열하고 반복함으로써 
곡을 구성하는 기법을 자신만의 추상 언어로 치환한다. 작가는 
수평의 선을 5-6회 반복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붓놀림의 반경을 
확장하고, 이 과정에서 색은 저마다의 변용과 변주를 거치며 
자리하게 된다.

수평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견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색면 회화와 교차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스컬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결이 다르다. 미국 추상표현주의자들이 일종의 
숭고미를 추구했다면, 작가는 수평선으로 대지를 환기하며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의 현대적 실존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를 추상화함으로써 
자연과 더욱 멀어졌다’고 이야기하며, ‘나는 이 작품들을 통해 
추상을 놓지 않음과 동시에 자연에 한 발짝 다가가고자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본 전시를 통해 스컬리의 섬세한 색채 사용과 고유한 빛의 표현을 
조명하고자 한다. 작가는 자신이 몸담은 혹은 영감을 얻은 
장소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를 작품에 적극 반영시키는데, 
이렇듯 개인적인 경험과 작가적 탐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그는 ‘색에 대한 감각은 노래하는 목소리와도 같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한다.

션 스컬리, 월 런던 그린(Wall London Green), 2024. 
린넨에 유채. 172.7 x 157.5 cm (68 x 62 in).

션 스컬리, 랜드라인 그레이 블루 핑크(Landline Grey Blue Pink), 2024. 
동판에 유채. 70.1 x 70.1 cm (27.6 x 27.6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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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년에 걸친 예술 인생을 통해 동시대 추상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친 션 스컬리는 회화적 서사에 시각적 섬세함을 

더함으로써 유럽 회화의 전통과 미국 추상의 뚜렷한 개성을 

결합한다.

작가는 최근 필라델피아 미술관(Philadelphia Museum 

of Art, Philadelphia, 2022)에서 1970년대부터 구축되어 

온 그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했다. 

이외에도 노퍽의 호튼 홀(Houghton Hall, Norfolk, 2023); 

토르발센 박물관(Thorvaldsens Museum, Copenhagen, 

2022-23); 볼로냐 현대 미술관(Museo d’Arte Moderna di 

Bologna, 2022); 베나키 박물관(Benaki Museum, Athens, 

2021); 발트프리덴 조각공원(Skulpturenpark Waldfrieden, 

Wuppertal, 2020); 런던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월 멜랑콜리아(Wall Melancholia)〉를 작업하는 션 스컬리, 2018. © Sean Scully. 사진: Nick Willing

London, 2019); 허시혼 미술관 및 조각 정원(Hirshhorn 

Museum & Sculpture Garden, Washington, D.C., 2018) 등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또한 작가는 

노르망디 인상파 축제(Normandie Impressioniste Festival)

의 일환으로 프랑스 생니콜라 성당(Église Saint-Nicolas, 

Caen)에서의 개인전을 2024년 9월 22일까지 선보이며, 그의 

조각과 회화, 종이 작품 또한 2024년 10월 6일까지 프랑스 

와롱 성(Château d’Oiron, Plaine-et-Vallées)에서 전시된다. 

작가의 기념비적 설치 조각이 프랑스 국립기념물센터(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 Thouars)에 영구 설치될 

예정이며, 중국 포산의 허 미술관(He Art Museum, Foshan)

에서 작가의 개인전 ⟪Sean Scully: Away from the Sea⟫이 

2024년 10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작가 소개



보도자료 관련 문의:

김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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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82 2 6949 1760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thaddaeusropac
#thaddaeusropac

#seanscully

All images © Sean Scully


